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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교사의 생애주기 속에서 등학교 임교사의 특징을 탐구하고 그 특징에 

따른 해결 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임교사가 교직에 잘 응할 수 있도

록 도와 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신규교사 스스로가 임교사 기간 동안 좋은 

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비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연구의 목

이다. 임교사가 학교에서 맺는 인간 계에 한 어려움은 크게 리자와 동료교사

와의 계, 학부모와의 계, 학생과의 계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학교의 통일문화

와 그 문화를 강요하는 리자와 동료교사는 임교사를 힘들게 할 수 있으며 , 

임교사가 첫 학교에서 어떤 동료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임교사의 성장에 큰 향

을 다. 임교사들은 학 경 경험이 으며, 학생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여 교실

에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임교사 기간 동안 교실 안에서 일어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숙련된 교사로서 성장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자로 하는 학부모의 태도에서 임교사는 어려움을 겪고 자신

감을 잃기도 하며 학부모의 태도에 따라서 학생상담이나 지도에 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교육주체들과의 문제 속에서 임교사들이 주로 해결하는 략은 모방하기, 

경청과 수용, 합리화하기, 포기하기이다. 임교사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서는 임교사 연수 에 임교사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며 학교 내에서 멘토링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

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임교사에 한 질 연구를 지속 으로 진행하여 사례집을 발

간하여 임교사들에게 실질 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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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교사는 교육에 있어 

핵심 인 요소이다. 그리고 그 에서도 등교사는 교육 학교와 이화여자 학교 

등교육학과, 한국교원 학교 등교육학과, 제주 학교 등교육학과에서 양성

되는 특수목 학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등교원의 질을 담

보하기 해서 다른 직업군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 인 교사를 배출하고자 하

다. 다음과 같이 특수목 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등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 에 따라 등교육학을 공하는 학생들은 4년 동안 등교육의 반 인 

교육학  이론과 다양한 교과목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보통은 한 달 이상의 교육

실습을 마친 후에 임용시험을 거쳐서 등교사가 된다. 4년 동안 학에서 등

교사가 되기 한 문 인 교육을 받았지만, 임교사로 발령을 받게 되면 교육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실습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학교 임교사가 학교문화에 응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교 임교사의 삶을 체 으로 

조망한 연구들이다. 김 천은 별이 빛나는 밤 1,2와 미운오리새끼를 통해 임교

사의 삶에 하여 조망하 다. , 등학교 임교사의 3월의 삶에 한 생애사 

연구(2003), 교사의 삶에 한 생애사  연구(2004)를 진행하여 임교사의 삶을 

생애사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와 비슷한 주제로 등학교 임교사의 

학교 응에 한 연구(이동명, 2000; 이주연․정혜 , 2003; 이주연․한 동, 2005)

들이 있다. 

둘째, 임교사의 교직 응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박

종필(2009)은 신규 교사가 교직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악하고 교직 응  

문성 신장을 한 방안들을 모색하 으며, 김 진(2012)은 유아교사와 등교사

의 실충격 척도를 검증한 후 실충격과 교사효능감의 상 계를 밝히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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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지 (2014)은 남과 서울에 근무하는 등 임교사를 상으로 교직

응 과정에서 겪는 갈등의 양상을 악하고 그 갈등의 원인을 악하고자 하 다. 

홍우림(2015)은 등학교 임교사의 심리  소진의 양상, 등학교 임교사의 

심리  소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심리  소진을 극복하는 방식에 하여 논하

으며, 원복연과 송재홍(2016)은 등학교 임교사가 경험하는 직무스트 스에 

한 개념도 연구를 통해 임교사의 어려움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했으

며, 정웅기와 정성수(2018)는 신규교사들의 기존 교직 응 지원방법에 한 인식

과 교직 응 어려움의 원인을 악하고 교직 응방법과 원하는 지원방법에 하

여 논하 다. 

셋째, 등학교 임교사가 교과 지도에서 겪는 어려움을 연구한 연구물이다. 

등학교 임교사의 교과 지도 경험에 한 어려움을 내러티  탐구방식으로 쓰

으며(김재춘․박정순․강희종, 2010) 사회과 수업에서 나타나는 임교사의 수

업 문성 변화와 한계를 수업분석과 면담을 통해 알아본 후에 임교사에게 

한 컨설 의 방향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었다(설규주, 2012).

하지만 각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과 같이 교육 주체들과의 계에 한 어려움

을 비롯하여 임교사가 겪는 어려움과 련하여 임교사가 구사하는 략에 

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해결 략과 련하여 임교사가 쓰는 해결 략을 

바탕으로 좀 더 제도 인 차원에서 임교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방법에 하

여 좀 더 세심하게 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은 임교사가 학교

의 문화에 응하는 데 있어서 각 교육주체들을 통해 겪는 어려움을 사례 연구로 

규명해보고자 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임교사가 주로 쓰는 

략이 무엇인가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임교사가 쓰는 해결 략을 바

탕으로 재 임교사를 지원하는 방안들의 실효성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고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임교사의 특성과 어려움을 

탐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신규교사는 교생과 교사의 간 정도에 자리하며,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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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교생도 아닌, 교사도 아닌 간자  치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교생이

라 하기에는 막 한 책임감과 문성이 요구되며 그 다고 교사라고 하기에는 수

업, 업무, 계 등 모든 면에서 서툴다. 그러므로 신규교사의 특징을 포착하는 이 

연구는 교생, 교사와 다르게 신규교사만의 특징을 도출해낼 수 있다. , 교직의 

특성상 교육을 하면서 다양한 인간 계를 맺게 되고, 그 인간 계 속에서 일어나

는 일들과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 한 교육활동과 한 련이 있다. 교직

에서 교사가 맺는 계는 동료교사와의 계, 학생과의 계, 학부모의 계가 될 

수 있다. 한 인간으로서 인간 계를 맺는 것과 교사로서 인간 계를 맺는 것은 

그 양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 인간으로서의 인간 계는 자라나면서 어떤 

집단에서 자연 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사로서 생되는 인간 계는 교

육의 문가라는 치에서 일로서 맺는 계이다. 임교사는 교사자격증은 있지

만, 교육의 문가라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미숙한 치에 있다. 하지만 학부모, 

학생들 앞에서는 문가의 모습을 보여야 하므로 어려운 이 많으며, 직장동료

로서 동료교사와의 인간 계뿐만이 아니라 학부모와의 계, 학생들과의 계에 

한 부담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교사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교직

의 특성 한 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임교사의 어려움을 악하고 해결 략을 제시하는 것은 임교사

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교직의 생애주기  첫 부분에 해당하는 임기에 임교

사가 교직에 빨리 응할 수 있도록 도와 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임교사 

스스로 그 기간 좋은 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비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

주기 함이다. 부분 신규교사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으며 구체 으로 도움을 구하는 데 있어서 선배인 동료

교사들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모

두 동료교사에게 묻고 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임교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의 내용과 그 해결 략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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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 론  배 경

생애사 분석법은 사회생활을 통해 획득된 사회문화 인 특성을 잘 연구해주는 

도구가 된다. 생의 구술사 과정에는 개인의 내  가치 , 자신의 삶의 주체화 등

이 삶의 갈등으로 표 되며 이야기의 구술자는 자신의 시각을 명백히 발달시키게 

된다. 이러한 상기화의 과정을 통해 삶의 이야기는 객 화되며 자기의 삶에 의미

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박성희, 2004 : 245). 교사의 생애사  연구를 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어려움, 교사의 문성 발달 과정, 교과교육지식, 교수에 한 신념, 

정체성 형성, 경험을 통해 생각하는 교사로서의 발 방향 등을 심층 으로 탐구

할 수 있다(손연아·김동렬 외, 2013: 117). 임교사는 교사의 생애주기에서 임

기에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임교사는 성숙기에 어든 교사에 비해서 

미숙한 이 많을 수 있으며, 교사생활에 응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내  갈등

과 성장 과정을 겪게 된다. 따라서 임교사의 어려움과 그들이 어려움을 직면했

을 때 해결하는 략을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교사의 삶을 심층 으로,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국(2017: 154)은 생애사면담의 특

징을 연구참여자와 1차 면담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시간 순서 로 이야기를 

하게 되며, 2차 면담에서 과거의 경험에 하여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질 연구에서 사용되는 심층면담의 효과에 하여 밝혔으며, 김 천(2013: 67)은 

학교 장 참여자들의 살아있는 경험에 한 이야기들은 미래의 교사가 될 교사

교육기 의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비평하고 재평가하며 미래에 한 새로운 조경

을 건축할 수 있는 반성 인 기회를 제공해  수 있으며 건조하고 교조 인 목

소리가 아닌 살아있는 인간의 목소리로서 해질 장 교사들의 이야기는 자신들

이 경험하지 못한 것, 경험하게 될 것을 간 으로 느끼고 분석하게 해 으로써 

‘가르치는 것’, ‘교사가 되는 것’,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 등의 작업에 여된 여

러 가지 실제 , 존재론 , 인간 계  이슈를 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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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임교사에 한 생애사 인 연구는 교사 직 교육에 있어 비교사들

에게 실질 인 도움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 교사에게도 자신의 교육활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다. , 나아가 

교직의 생애주기에 있어서 생존시기라 할 수 있는 임교사 기간에 한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임기간의 어려움을 좀 더 심층 인 측면에서 악하고 이를 

문성 있는 교사로 발 할 수 있는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토 를 만드는 데 도

움을  수 있다. 

임교사가 사회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성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

다.

첫째, 임교사의 특징은 개인 이며 보수 이다(Lortie, 진동섭 역 : 1993).

임교사는 교직의 보수 인 특징에 향을 받으며, 학교 교육의 특성상 문제

를 스스로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임교사는 교직의 보수 인 특징에 향

을 받으며, 교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

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보다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 

등학교의 경우에 교과 교사를 제외하고는 한 명의 교사가 하나의 교실에서 

한 반을 맡게 되고 이러한 교사들이 여러 명, 여러 반이 모여서 동학년을 구성한

다. 그리고 동학년이 모여서 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반을 맡은 교사와 

기타 교사, 리자, 교직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 학교를 이루고, 이러한 하나의 

단 학교 속에서도 한 명의 교사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자율성을 가

지며, 폐쇄성을 가진다. 즉, 각자가 교사 모두 각자의 교실에서 자신이 맡은 학생

들을 정해진 시간 동안 담당하고, 학생이 하교한 후에도 교사회의 시간이 아니면 

혼자 교실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보통 교사들은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 속에서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면 부분 자기 스스로 부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신규교사는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돌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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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닥뜨리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돌발 상황 즉시 

동료교사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제한을 갖게 된

다. 이러한 자율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짧은 시간 동안 

임교사는 다른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단해야 하고, 이러한 단 후 실행, 실행에 한 결과에 한 일련의 

과정들을 혼자서 해결하게 된다. 따라서 임교사는 학교조직의 보수성으로 인해, 

개인주의  경향을 띠게 된다. 

둘째, 임교사는 교사로서 자신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상황

에 하여 두려움을 갖는다. 

교직 첫해는 생존기라 부를 수 있으며 임교사들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새로운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임교사의 수업에서 문  통찰력

을 기 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임교사는 구체 인 교과 내용에 한 안내와 

효과 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수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윤홍주, 1996). 임

교사들은 학생의 질문을 두려워하며, 교수 방법에 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시행착오를 지르는 등 수업에 

한 체 인 자신감을 상실한 채 교직 첫해를 지내며, 수업에 한 자신감 상

실뿐만 아니라 선배 교사들과 리자의 권 주의  태도에 갈등을 느끼기도 하

며, 교직에 한 반 인 회의감과 어 할 수 없는 무능감에 괴로워하는 일도 

있다(이윤식, 1991). 임교사들이 자신감 결여와 두려움을 극복했는가에 한 여

부, 그리고 그 극복 방법이나 극복 여부로 그 교사의 교직에 한 가치 과 태도

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임교사의 시기에는 학교에서의 자

신의 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셋째, 기 교직 단계에서 교사는 자아에 한 심이나 교사로서 자리 짓기 

심이 많다. 

‘학교 조직에서 나의 치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잘못을 했을 경우 내가 그것



한국교육논총 제41권 제1호 2020

- 32 -

을 해결해야 하는가?, 아니면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야 하는가?’와 같

은 내  심과 ‘과연 나는 교직에 합한가, 는 교직에 성이 맞는가?’와 같

은 외  심을 갖는다. 임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요한 것은 자신이 학 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한 것이다. 이 심은 임교사가 교

직에 합한지를 생각하게 만든다(이승복, 1998). 

임교사들은 나름 로 교육의 목 , 가르치는 행 의 본질, 교육의 과정에서 

교사에 한 역할 기 , 그리고 사회  기 으로서 학교의 역할 등에 한 기본

인 개념들을 발달시키기 시작하고 임교사들은 주로 학습 분 기를 유지하는 

것,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 교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가르칠 내용을 잘 

아는 것 등에 많은 심을 갖는다. 한 학생생활지도, 수업 비, 교육과정 운  

문제 그리고 동료교사들에게 괜찮은 동료교사로 인정을 받는 문제 등에도 심을 

갖는다(이윤식, 1993). 학교에서 동료교사와 계가 괜찮고,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

을 잘 들어주고 자신의 생활지도에 잘 따라오고 학부모 한 자신을 괜찮은 교사

로 인식한다고 생각하면 교사로서의 자존감은 올라가지만, 그 반 의 경우에는 

교사로서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며, 이것은 곧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한 낮

아지는 경우도 있다. 보통의 임교사들은 임 기간 동안 학부모, 학생들과의 

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때 동료교사, 리자와의 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교사로서 자신이 제 로 자리를 잡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는 곧 자신의 

성이 교사와 맞는가에 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는 큰 계기가 된다. 

넷째, 비교사에서 교사로의 이(轉移)는 ‘ 이충격’(transition shock)이라 불

릴 정도로 충격 이며, 그 속에서 임교사들이 겪는 충격은 다양하다(박은혜, 

1998). 

정식으로 교사가 되기 에는 막연했던 문제들이 실로 다가오면서 발령받자

마자 바로 수업, 학생생활지도, 학부모와의 상담, 학교업무를 하게 된다. 부분의 

임교사는 학교에 한 응을 거칠 수 있는 기간을 갖지 못하고 바로 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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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뛰어들게 된다. 교사로서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학생 생활지도의 원칙, 

문제해결 방향 등을 실제 학교생활을 통해 구축해가면서 교사 자아에 한 심

을 충족해 나가고,  교사로서 자신의 치에 하여 생각해 보게 된다. 만약, 

실제 학교생활을 하면서 실수를 만회하면서 학교생활이 나날이 나아진다면 교사

로서 자아가 충족되고 교사로서 자신을 자리 지을 수 있지만 그 지 못한 경우에

는 교사로서 부정 인 자아가 생기고 학교생활 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임교사는 기 교직 기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시행착오의 기간을 거쳐서 진 으로 등 교직 문화에 

응하게 되는데, 이러한 응 과정을 다양한 에서 짚어 볼 수 있다. 

Lacey(1977)는 교사들이 학교 체제로부터의 압력에 하여 어떻게 어느 정도 

순응해 가는가를 설명하기 하여 사회  맥락이라는 개념을 제안하 다. 임교

사가 학교의 여러 상황에 직면하여 사용하는 략  방법들로 첫째, 내면화된 

응은 학교 장의 역할, 태도, 가치 등을 그래도 믿고 받아들이는 방법. 둘째, 

략  순응은 학교의 가치나 태도에 상반된 신념을 지지하지만 상황의 요구에 겉

으로 순응하는 것. 셋째, 략  재정의는 학교상황의 장애 요소와 충돌하면서 자

신의 의지에 따라 조직 상황의 범주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동의 범 를 넓히고 

새로운 창의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 다. Zeichner와 

Tabachmnick(1985)은 Lacey의 개념  틀을 확장하여 략  재정의에서 성공

인 략  재정의와 실패한 재정의를 비교하 다. 임교사의 사회화에 교사 스

스로가 그들 사회화의 질과 방향을 제공하고,  교사를 통제하는 기제를 살펴보

면 공식 인 제도  통제 이외에도 비공식 인 교사․학생․학교 문화와의 상호 

작용도 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 임교사들은 1년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비

슷한 성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과정상에서의 다양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

기하 다(김 천, 2006 재인용).

따라서 교사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임교사가 맺게 되는 교육주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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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임교사의 교육활동의 구체 인 것들은 임교사

가 처음 발령받게 되는 학교의 동료교사의 향을 많이 받으며, 학생과 학부모와

의 계에 따라서 임교사로서 한 해 성장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지 까지 

임교사가 교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며, 응하는지에 한 연구들과 본 

연구의 이론  배경에 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와 같은 연구결과들이 임

교사의 어려움과 그 략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은 본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Ⅲ.  연 구 방 법

연구참여자는 3명인데, 이들의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A는 서울 소

재에 근무하고 있는 여교사(25세)이며, 2018년 3월에 발령받아 교육경력은 재 3년 

차다. 학교 규모는 40학  정도의 규모학 이며, 재 3학년 학  담임이다. 본가

는 지방이지만 S교 를 졸업하여, 수도권에 인 라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 B는 인천 소재에 근무하고 있는 남교사(30세)이며, 2018년 6월에 발령받아 

교육경력은 재 3년 차다. 학교 규모는 28학  정도의 간규모이며, 재 3학년 

학  담임이다. 본가는 지방이지만 G교 를 졸업하여, 수도권에 인 라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C는 서울 소재에 근무하고 있는 여교사(28세)이며, 2019

년 3월에 발령받아 교육경력은 재 2년 차다. 학교 규모는 50학  정도의 규모

학 이며, 재 5학년 학  담임이다. 지방에서 자라고, J교 를 졸업하 지만, 임용

을 여러 번 비하면서 겪게 된 수도권에서의 기간제 경험, 임용을 비하는 과정

에서 사귄 동료들이 많아 서울에 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다.

연구참여자들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 으며 참여자와는 각각 심층면담을 

2회씩 실시하 다. 면담은 미리 약속을 정해서 하 으며, 심리  안정을 해 그

들의 근무지와는 다소 떨어진 곳이면서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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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을 통해 얻은 자료들은 모두 사를 하여 그 속에서 개방 코딩을 

하 다. 개방 코딩을 하는 과정 에 임교사가 학교를 통해 맺게 된 여러 인간

계에 한 범 를 정하고 에 따라 내용을 분류하 다. 그리고 내용을 분류한 

가운데서 특정 의미나 단어를 분류하여 구조화한 후에 그 내용의 의미를 분석하

다. 한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토 로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려움

을 해결했는가에 하여 을 맞추어 면담자료를 분석하 다.  연구의 타당

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해서 두 가지 종류의 트라이앵귤 이션을 사용하 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결과에 한 면담 는 e-mail로 의견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재 5년 이내의 교육경력을 가진 신규교사의 범주에 속하는 교사들 5명에게 연

구결과를 e-mail로 보내어 연구결과에 한 조언을 구했다. 

Ⅳ.  임 교사 가  학교에 서 맺 는  인간 계의  어 려움 과  그 해 결 략  

임교사들은 학에서 4년이나 등교사가 되기 한 비를 하 지만 학교에 

발령받은 후 바로 시작되는 실제 업무들로 어려움을 겪는다. 신규 발령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연습 없이 바로 자신이 담당한 학 의 시간표에 맞춰 수업을 

비하고, 여러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해야 하며, 자신이 맡은 업무의 체계와 업

무방식을 바로 익 서 실행해야 한다. 임교사가 맡는 학교 일의 부분은 학

시 에 배우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며 설령 조  경험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학교

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부분 처음부터 다시 익 야 한다. 부분의 임교사

는 학교의 모든 것이 낯설고 하는 일이 서툴 것이다. 하지만 그 에서도 가장 어

려운 것은 교사가 되어 새롭게 생긴 여러 가지 계 속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다. 교생실습 때 맺은 실습교사와 학생 계는 단기 이며, 아직 교사  교육이

라는 특성이기 때문에 큰 역할이 요구되지 않으며 책임도 없다. 하지만 실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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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장에 발령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연습 없이 바로 학교문화에 편입된다. 학교

문화는 임교사가 발령받기 에 이미 학교구성원과 학교의 통, 행정, 교육성

향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가운데 학교문화는 어느 정도 정형

화를 띠고 있다. 하지만 임교사는 이러한 학교문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학교의 직원으로 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 의 학교생활에 한 경험이 

 없다. 그러므로 학교 리자, 동료교사, 아동, 학부모 등 학교에서 맺게 되는 

인간 계들의 특성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경력교사들이 보기에

는 아무 지도 않은 상황들이 임교사에게는 고민의 연속이고, 학교에서 일어나

는 일들이 처리되는 과정 속에서 혼란을 느낀다. 등학교 임교사가 겪는 어려

움의 부분은 학교문화에 응하는 과정에서 맺게 되는 여러 가지 인간 계와의 

상황과 그 상황을 해결하는 략에 한 것이다. 임교사의 시기에 교사로서 성

장하고, 그 성장 경험에 따라 앞으로의 교사생활의 성패가 달린다고 하더라고 과

언은 아닐 것이다. 이에 제4장에서는 첫째, 임교사가 학교에서 맺게 되는 여러 

가지 인간 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에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 두 

번째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신규교사가 어떠한 략을 통해 해결하는지에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임 교사 가  학 교에 서  맺 는  인 간 계 에  한 어 려 움  

1) 리 자 와  동 료 교사   

학교문화는 보수 이다. 학교는 교육부나 시·도지원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매뉴얼에 따라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부분이며, 학교를 심으로  동학년을 

심으로 교육부나 시·도지원처에서 내려온 지침을 큰 틀에서 논의한 후에 통일

해서 업무에 용한다. 임교사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하더라도, 학교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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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화가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임교사가 스스로 새로운 시도를 결정하기

는 쉽지 않다. 따라서 리자와 동료교사는 신규교사에게 무난함, 평범함을 요구

한다. 따라서 리자와 동료교사는 의도가 있든 없든 권력을 이용하여 신규교사

의 모난 부분을 둥 게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 가장 표 인 것이 에 있었

던 ‘증치교사문화’이다. 에는 등교사가 처음에 발령을 받을 때 바로 학  

담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  담임의 빈자리가 나는 동안 교무실에 기하면서 

리자나 경력교사의 심부름, 학교 행정의 잡일 등을 맡으며 학교문화에 응하

다가 담임을 맡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하지만 지 은 신규발령을 받게 되면 처

음부터 학 담임, 는 교과를 맡기 때문에 따로 학교문화에 응할 기회가 없다. 

그러한 가운데서 리자는 임교사를 학교에 응하게 한다는 명목하에 길들이

는 과정을 거친다. 리자, 동료교사와 임교사 사이에서 약자는 당연히 임교

사이며 일부 성숙하지 않은 리자나 동료교사들은 임교사를 길들이기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요구한다.

아무래도 리자들은 권 이시죠. 보통 경력 많으신 분들에게는 어려운 일, 귀찮

은 일을 잘 못넘기세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신규교사가 만만하고 , 학교일 잘 모

르니까 일을 주더라도 아 내가 다 해야 하나 보다 하고 아무 말 없이 하니까.... 그러

다 한 해 지나고 나니 이 일을 그때 왜 내가 했지? 아, 내가 당했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2019년 11월 10일 교사A와의 개인면담). 

발령 받고 한 달 있다가 첫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갑자기 교감선생님께서 

신규가 아침에 교무실을 들리지 않고 간다고 제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말 하시더군

요. 그 상황에서 는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희 동학년 부

장선생님께서 아이고 왜이러십니까..하고 어떻게 어떻게 잘 넘어갔었는데…. 는 많

이 속상했었죠. 그래서 다른 지방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 친구는 발령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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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동안 아침 일  학교에 가서 교장, 교감 선생님께 인사드렸다 하더라구요(2019

년 11월 10일 교사C와의 개인면담). 

발령 첫해에는 주말이 없었죠. 주말에도 술자리에가 있었어요.  쉬어야 하는 주말

에 선배, 리자 경조사 챙기기, 바다낚시도 한 번 따라 가고...그리고 주말에 학교에 

나와서 일한 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야 하는  알았어요. 선배들이 회식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이러이러해야 승진도 하고, 남교사는 이러이러해

야 한다면서...지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다 신규 길들이기 같은 거 어

요(2019년 11월 10일 교사B와의 개인면담). 

이뿐만이 아니라 신규교사가 첫해에 어떠한 동료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임

교사의 성장에 큰 향을 다. 임교사가 어떠한 동료를 만나느냐는 순 히 그

들의 운명에 달려 있다. 자신의 교육  주 이 뚜렷하지 못한 동료교사를 만났을 

경우, 는 후배를 아끼는 마음이 없는 동료교사를 만났을 경우, 그러한 동료교사

로부터는 선배로서의 역할을 기 할 수 없다. 뚜렷한 주 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후배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독특한 수업방법이나 자료를 사용하면 자

신이 맡은 학 의 아동과 학부모들에게 미칠 향을 의식하여 교사의 통일문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교육  주 이 뚜렷하고 학교생활에 능수능란한 경험이 풍부한 

동료교사를 만났을 경우 이는 신규교사의 자질 양성에 큰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동료교사들은 임교사가 잘하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나이와 상 없이 동료교

사에게 배우는 것도 스스럼이 없고 좋은 자료가 있으면 동료교사와 극 으로 

공유한다. , 학생과 학부모와의 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있으면 그 교사에

게 애정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간 으로 도와 다. 따라서 

임교사시기에 좋은 선배를 만났을 경우 교사로서의 정 인 자아정체성이 형성

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자극과 힘을 받아 교직에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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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각을 갖고 교육 문가로서 성장과 발 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동료교사가 요하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는 3월 순에 발령을 받았어요. 

장학사로 나가실 분 에서 기자 명단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3월 순에 발

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 신 4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정말 어리버리했죠.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아이들은 그  선생님보다 제가 만만하니까 깔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도 다행히 희 동학년 선생님들이 다 실력도 좋으시고 인품

도 무 좋으셨어요. 제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고, 티타임 때 애

들 다루는 노하우, 학부모 상담요령도 구체 으로 알려주시고, 수업 자료도 잘 챙겨주

시고... 그때 선생님들 아니었으면  정말 많이도 울었을 거 요(2019년 11월 10일 교

사A와의 개인면담).  

어느 날 갑자기 한 일이라면 수업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가 보다 하고 해줬더니 알고 보니 자기 개인연구 자료 어요. 나 에 제가 그걸 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밥을 사주면서 해명을 하더라구요. 나 에 한테도 다 도

움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그 선배에게 몇 번 당하고 다니 선배에 한 존경은커녕 

불신이 많이 생겼죠(2019년 11월 10일 교사B와의 개인면담).  

이처럼 임교사는 리자와 동료교사를 통해서 학교문화를 이해해가고, 그 속

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 로 교직을 알아간다. 리자나 동료교사의 도움을 통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차근차근 임교사의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리자 는 동료교사들을 통해 학교문화의 부정 인 

면을 경험하면서 학교문화에 한 불신이 생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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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 이 들  

처음 교직생활을 시작하는 부분의 신규교사들은 학 경 에 한 열정과 애

정이 있다. 반면 보자인 내가 아이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한 

동시에 갖고 있다. 아이들과 하루종일 생활하면서 임교사는 '열정과 냉정 사이'

를 오가게 된다. 아이들은 교사가 어떻게 학 운 을 하는가에 따라 향을 많이 

받는다. 아이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우리 선생님이 무섭거나 경험이 많은 선생님

이라고 느껴지면 학교생활에 그 로 순응하거나 학교생활과 담임교사에게 별다른 

요구사항없이 만족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사가 어설  모습을 지속 으로 보이거

나 자신이 생각했을 때 만만하다고 느껴지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학교생활

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부분의 임교사들은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반면에 실제 발령받기 에는 많은 아이들을 긴 시간 동안 혼자서 돌본 이 없

기 때문에 일년이라는 긴 시간을 임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 미숙

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동을 다루는 기술부족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어진

다. 임교사는 아동들이 하교한 이후에 내일 수업을 비하며, 하루하루 그날 아

이들과의 문제를 새롭게 해결한다. 그 기 때문에 임교사는 숙련된 교사보다 

수업 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아이들의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동료교사와 같은 문제를 겪더라도 임교사는 아동을 다루는 데 있어서 미숙한 

자신의 탓을 하기 쉽다.

매일 퇴근하고 나서 수업 비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수업자료 찾고, 지도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수업자료도 만들고..하루살이 죠. 하루공부해서 하루 수업하고 

하루 공부해서 하루 수업하는 일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게 하지 않으

면 아이들에게 무 미안할 것 같아서... 안그래도 경험이 부족한 선생님인데 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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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라도 하지 않으면 아이들 앞에 설 자신이 없을 것 같았어요. 수업 할 때 아이들

이 재미있어 하는 표정, 그리고 웃는 모습, 그리고 선생님 수업이 여태 만나본 선생님 

수업 에서 제일이라고 할 때 무 행복했어요. 그때만큼은 아이들이 뻐보 죠

(2019년 11월 17일 교사 A와의 개별면담).

반에 말썽꾸러기 타입이 있었는데 그날 유독 심하게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괴롭

히고, 결국 괴롭힘을 당한 아이가 울더라구요. 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

에서 아이를 다그쳤는데 그 아이가 욕을 하면서 교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끝나도 들어오지를 않아서 아이들이 그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운동장 구석에서 혼자 

즐겁게 놀고 있더라구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지만 아이를 어루고 달래서 교실

로 들어오는데 정말 밥 먹고 사는 게 이 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

도 그 아이는 를 힘들게 하고, 지 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다 제가 아이

를 잘 못 다루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2019년 11월 24일 교사 C와의 개별면담).  

반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기념 선물로 연필을 줬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받고 나서 

“에이~ 싸구려 연필이네. 우리집에 좋은 연필 엄청 많은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더라

구요. 다른 애들이 제 치를 보고 “야.  뭐라는 거야?”라고 했지만 이미  그때 감

정이 많이 안 좋아졌었고 결국 아이들 체에게 몇 마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사건 이

후로 한 해가 끝날  아이들에게 아무런 것도 주지 않았어요(2019년 11월 10일 교사 B

와의 개별면담). 

아무래도 제일 힘 빠질 때는 제가 지도가 잘 안 되는 아이를 경력교사가 한 번에 

평정할 때에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콧방귀도 안 던 아이가 부장선생님 말  한 마

디에 벌벌  보니 제가 아이들을 다루는 기술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요. 어쩌면 희반이 시끌시끌한 이유가 애들 때문이 아니고  때문인 것 같아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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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감이 들었어요(2019년 11월 17일 교사 A와의 면담).

 
집 인 생활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을 있어서도, 임교사는 아이에게 이리

리 끌려 다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선배인 동료교사가 능숙하게 이런 아

이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임교사는 좌 감을 느끼기도 한다. 

, 학생들을 다루는 일은 이론 인 부분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임교사

들은 학교육을 통해서 학생지도를 있어서 ‘교사론’이나 ‘생활지도와 상담’ 등과 

같은 과목을 통해 이론 으로 배우거나, 어떤 상황을 큰 틀에서 가정한 후에 토

론이나 토의 정도로만 이야기를 나 는 경우가 부분이므로 실제로 부딪 가면

서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을 익힐 수밖에 없다. 이론가 실제가 다른 부분도 임

교사가 겪는 어려움이지만, 아직 경력이 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교사와 생활지

도면에서 비교가 되는 일 한 임교사를 어렵게 한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한 

학 을 온 히 혼자서 이끌어 나가야 하는 부담감을 비롯하여 자신이 맡은 학생

들의 인생을 1년 동안 압감과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임교사를 힘들게 한다. 

만약 임교사가 학 을 잘 통제할 수 있다면 임교사로서 실수는 있을지언정 

교직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만족할만한 학 경 을 할 수 있지만 그 반 의 상황

이라면 임교사는 실수투성이인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학 에 한 통제력을 잃

어버려서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방치하거나 아니면 작은 일을 

크게 키우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임교사는 학생의 잘못도 그 

학생을 하게 통제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거나 자신을 교직에 맞지 않는 사람

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교사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지만 교사가 담임하고 있는 아이들은 

교사가 완벽하길 기 하고 모든 것을 교사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기 하는 완벽한 교사는 친 하면서도 친구같이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털어놓

을 수 있어야 하고, 단호하고 엄격한 면이 있지만 공평한 생활지도를 해야 하고, 

 수업 한 재미있으면서 교수 방법이 다양해야 한다. 하지만 임교사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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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임교사 한 아직 교사로서는 첫걸음마를 아이와 

같다. 아직 교사로서 성숙하지 못한 교사가  미성숙한 아이를 이해하는 일은 

임교사에게 즉각 으로 기 하기 어려우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꽤 

긴 임교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아이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과 아이들의 높이를 맞춰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3 ) 학 부 모  

임교사들은 자신을 보자로 하는 학부모의 태도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낀

다. 임교사 본인 한 학생들의 지도에서 어려움을 느끼면서 자신의 수업기술

을 비롯한 아동지도 기술의 부족을 여실히 느낀다. 하지만 이는 임교사라면 

구나가 다 한 번씩 겪어 보는 일이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지

만 교사의 일은 더욱이 그 다. 왜냐하면 교사는 1년이라는 긴 여러 명의 아이들

의 안 의 건강을 비롯하여 수업을 통한 성장, 생활지도 등 교사가 스스로 통제

할 수 있는 요인보다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과 이러한 요인들로 비롯되는 일상

인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교사는 경력교사와 마

찬가지로 한 해 동안 정형화된 형태가 없는 학교생활을 일단 발령받자마자 바로 

시작하게 되고,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는 학부모는 교사의 경력 유무와 상 없

이 담임교사에게 기 하는 바가 크다. 몇몇 학부모의 행동이나 언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임교사는 자신을 보자로 하는 학부모의 태도를 간 으

로 는 직 으로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신

감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상담이나 지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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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상담을 왔는데 뜸 보고 몇 년차냐고 묻더라구요. 제가 올해가 첫해

라고 이야기 했더니...그러면 20  반이겠네요. 아직 어리시네. 라고 하시던데 그때 

울컥했어요. 난 분명 교사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건데.... 날 무시하는 것 같았죠.  

이후로 다른 학부모들도 만났는데 뭔가 를 어리게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피해

의식일지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학부모들과의 계에서 축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2019년 11월 10일 교사A와의 개별면담).

어떤 아이가 9월에 학을 왔는데 학 올 때 아이 신상에 한 명부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50 이셨고 희 어머니와 동갑이셨어요. 아이한테 물어보니 이미 와 동

갑인 첫째 형도 있었고 나도 학생이고 그 던데... 그 어머니가 제게 화를 하셨

는데 처음부터 반말로 시작하여 끝까지 반말로 말 하시더군요. 물론 그 어머니가 교

양이 없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경력이 많은 교사 더라면 이 게 하시지는 않았겠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2019년 11월 10일 교사A와의 개별면담). 

아이가 큰 잘못을 해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어머니는 죄송하다고 말 하시

더군요. 그래서 제 지도계획을 말 드렸더니 그 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뒷날 아

버지가 에게 다시 화를 하셔서 그 지도계획에 공감할 수 없고 아직 경력이 부족

해서 자기 아이를 유연성 있게 다루지 못해 이 게 잘못을 하게 된 것이 아니냐고 

에게 책임을 떠넘기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 아이가 그동안 한 내

용 그리고  학년에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에게도 들었던 내용을 말해드렸더니 하

게 통화를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2019년 11월 24일 교사C

와의 개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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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경우에는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하여 자신이 

임교사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임교사의 

부분은 이제 갓 학교를 졸업했거나 미혼인 경우가 많다. 그 기 때문에 학부모

가 생각할 때 임교사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맡기는 데 불안

함을 가지고 있으며, 문가로서 덜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교사에게 생활지도를 받는 데 있어 경력교사인 경우에는 상황 그 로 받

아들이고, 아이의 교육에 한 조언을 쉽게 구하거나, 자신의 교육 과 다른 경우

에도 교사에게 티를 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임교사에게는 교육

에 있어서 학부모인 자신이 더 우 이며, 경험이 은 교사의 지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표 을 직 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학부모는 임교사의 열정과 개성 

있는 학 경 을 지지하면서도 생활지도면에 있어서는 자녀를 육아한 경험을 내

세우거나, 인생의 연륜을 내세워 임교사의 정상 인 교육활동에도 신뢰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임교사에게 심리  좌 감 는 무력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의 역할 한 요하다. 등학생의 경우에는 가정환경의 

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며, 학부모가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 가부터 가정에서 

듣고 보기 때문에 학부모의 교사에 한 생각이 아이들에게도 향을 크게 미치

고 이러한 생각은 학교에서 임교사에게 하는 아이들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

다. 이에 신규교사를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교육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경력

교사와 다르게 하는 학부모의 이 인 모습은 임교사가 아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교육  주체로서 교사의 자존감을 낮게 

하고, 낮은 자존감은 오히려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소극 으로 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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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 교사 들 이  사 용 하 는  해 결 략 1)

   
앞서 살펴봤듯이 임교사는 여러 면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실에 부딪치게 

되고 동료교사, 아동, 학부모와의 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교직환경

에 응하기 해 임교사들은 처음에는 스스로 노력한다. 임교사는 교육 장

에 하여 아무리 미리 간 으로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장교육에 실제로 임하

기 에는 교육 장을 제 로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학교, 학생, 학부모는 임

교사의 이러한 교육역량과 상 없이 한 반을 온 히 아무 문제없이 이끌어나가길 

바라고 유능하고 좋은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 한다. 

만약 임교사이지만 그런 로 큰 문제없이 자신이 맡은 학 을 운 해 나가

고, 제 로 수업을 할 수 있고, 동료교사와도 잘 지낼 수 있다면 교사로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에게도 인정받음으로써 교직에 하

여 정 으로 생각하게 되고, 교육 문가로서 발돋움하는 시기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반 로 임교사는 말그 로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교사가 맺는 계  학생과 학부모는 이 부족함에 

하여 특히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상이다. 그런 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계에

서 작은 실패를 거듭 경험하게 되는 임교사는 교직에 하여 부정 으로 생각

하게 되고, 교직에 하여 회의를 느낀다. 만약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

료교사나 리자와의 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면 임교사가 느끼는 좌 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임교사가 살아남기 해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내면화된 응은 학교 장의 역할, 가치, 태도 등을 그 로 

믿고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둘째, 략  순응은 학교의 가치, 태도에 반 하는 

1) 본고에서는 임교사와의 면담을 분석한 후, Lacey(1977)의 생존 략을 바탕으로 정정훈·김

천(2005)의 ‘ 등학교 임교사의 문성 발달과 딜 마에 한 사례 연구’, 김 천(2006)의 

‘미운오리새끼(한국 임교사의 일 년 생활)’, 김 천(2013)의 ‘ 임교사는 울지 않는다’에 제

시된 교사의 생존 략에 한 내용을 참고하여 해결 략을 제시하고 면담 사례를 나 었다. 



등학교 임교사가 학교에서 맺는 인간 계에 한 어려움과 그 해결 략에 한 사례연구

- 47 -

입장이지만 겉으로 순응하는 이다. 셋째, 략  재정의는 학교 장의 장애 요소

와 충돌하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조직 상황의 범 에서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의 

범 를 넓히고 새로운 창의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교사는 교직생활에 응하기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그 로 믿고 받아들

이든, 겉으로만 받아들이든 교직의 문화에 순응하는 입장이며 이는 임교사가 

발휘하는 응 략에도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 있다. 

임교사가 학교에 응하기 해 발휘하는 략에는 모방하기, 경청과 수용, 

포기하기, 합리화하기가 있다. 

모방하기란 임교사가 처음부터 쓰는 략이다. 모방하기는 교직생활의 모든 

것을 수렴한다. 모방을 하는 범 는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방법, 학 환경 정리 

방법, 맡은 학교업무 하는 방법, 수업방법이나 자료, 동기유발 방법 등 임교사

가 학교에서 하는 부분의 일들은 모두 모방의 범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임교사가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을 배우기 해서는 년도의 자료를 보고 그

로 는 약간만 변형하여 하거나 동료교사의 방법이나 교사를 모방하는 것이 가

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며 가장 많이 쓰는 략이다. 

는 제가 첫해에 존경하던  반 선생님이 계셨어요. 수업 끝나고 아이들 보

내고 업무 끝나고 다음 날 수업 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늘 그 선생님 반에 

가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아이들에 한 상담, 그리고 그 선생님 반에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학 경  같은 것을 많이 보고 배웠죠. 그리고 조 씩 그걸 처

음에는 모방하다가, 그게 효과가 있으면 제 방식으로 생각한 것을  하기 해서 

마음속에 기억했던 것 같아요. 지  제 학 경  방식이나 수업방식은 원조는 그 

선생님이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2019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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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A와의 개별면담). 

경청과 수용하기는 말 그 로 신규교사가 학교에 응하기 해 동료교사나 

리자의 말에 귀 기울여 그것을 그 로 수용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임교

사는 학교에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을만한 동료교사의 말과 행동에 의존하

고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료교사의 조언을 경청하고 그 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 해가 끝날 때쯤에 동학년 에서 제일 학 경  잘하시는 분 반에 찾아가서 학

경  자료와 노하우  부탁드렸더니 이것 것 많이 알려주시고 자료도 주셨어요. 2

월 달에 종업식 끝나고 주신 자료와 노하우 심으로 1년의 학 경  계획을 짜보았

죠. 그 2월 동안 제가 한 해 동안 했던 학 경 이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리게 느

어요. 역시 경력교사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2019년 11월 11일 교사B와의 개별면

담). 

합리화하기와 포기하기 략은 두 번째 략  순응과 련이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와 반 되지만, 특별히 자신이 이 

문제를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 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

당하다고 여기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래 학교는 합리화하

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한다. 

아무래도  하죠. 나보다 경력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 이시니까.. 교감선생님께

서 말 하시니까..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참아요. 교감선생님께서 어느 날 수업 

에 태연히 희 반에 불쑥 들어오셨어요. 노크도 없이...그러시더니 에게 물어보

지도 않으시고 아이들을 강당으로 이끌고 가서 의자 나르는 것을 시키셨는데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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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나빴죠. 그래도 어떡해요. 이해해야죠 (2019년 11월 10일 교사C와의 개별

면담). 

포기하기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자포자기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임교사는 자신이 부족한 

임교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교사와 리자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임교사는 마

음속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이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후에 

감당해야 할 일이 무서워, 는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생

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을 포기한다. 

학교 행사를 하는데 선배교사가 에게 행사 에 애국가와 교가 지휘를 하라고 시

켰어요. 는 할  모른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게 가르쳐 주더군요. 그래서 올라가

서 했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응하고 싶었지만 그러다가 힐까  그러

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19년 11월 10일 교사C와의 개별면담).  

 의 사례에서 보듯이 임교사가 학교에서 맺은 인간 계에 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쓰는 방법은 정 인 략은 모방하기, 경청과 수용이다. 

부정 인 략은 합리화하기, 포기하기이다. 모방하기는 처음에는 모방으로 시작

했지만 임교사가 교직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자신만의 교육철학이나 스타일

을 구축하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략이다. 하지만 무조건 인 

경청과 수용은 임교사가 자신의 교육방식을 있어 자칫 잘못하면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임교사는 무조건 으로 경청과 수용을 하기보다는 합리 으로 생

각하고 단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 합리화하기, 포기하기는 짧은 기간 동

안 몇 번 경험하는 것은 숙련된 교사로서 필요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하는 

것은 교직에 하여 부정 으로 생각하게 되고 숙련된 교사로서 변화하는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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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수 있다. 따라서 임교사가 학교문화에 하여 생각하는 부정 인 면에 

하여 좀 더 심층 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우리는 이제껏 임교사가 학교에서 맺게 되는 인간 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통하여 임교사가 겪는 내면  변화 양상과 이러한 상황에서 임교사가 선택하

는 해결 략에 해 살펴보았다. 임교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

인가? 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교직사회문화와 동료교사들의 모습 에서 

임교사가 응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와의 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 일반 으로 임교사는 이런 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순응

할 수밖에 없는 치에 있다. 임교사는 숙련된 교사의 길을 가기 해서 출발

에 있는 사람이며, 사회 년생으로서 조직 문화에 응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

기 때문에 임교사는 교직사회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동료교사에게 보여야 하

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학생, 학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임교사들의 문제를 단순히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숙하기 때

문에, 나 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숙련된 교사

로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교사의 시기는 교직의 생애주기에서 짧지만 강렬

한 시기이다. 그만큼 짧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임교사 시 에 경험한 일련의 

일들은 한 교사의 발 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임교사의 시기가 지나고 

숙련기에 어들게 되면, 많은 것들이 정형화되기 때문에 임교사의 시기만큼 

유연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임교사 기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며 한 해를 보내는 것보다는 주변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

과 실 인 조언을 말미암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합리 인 략이 필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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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다. 따라서 임교사에 한 질 연구는 임교사들 는 비교사들에게 교

직에 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고, 교직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직생활의 실제를 임교사 는 비교사

에게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연구를 토 로 임교사가 교사의 생

애주기의 첫 단계인 임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실 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임교사 임교사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하여 이야기를 서로 나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분의 임교사는 학교에서 일어

나는 문제에 하여 혼자 해결하고, 문제에 하여 홀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같은 처지의 임교사들과 정보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로가 될 

수 있으며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사경력 3년 

이내의 교사들을 심으로 분석한 결과, 교사경력과 교육의 질 사이에는 정 상

이 있다(김 진, 2012)는 연구결과도 있듯이 동료교사를 잘 만나는 경우에는 

임교사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그 지 않은 경우도 많다. 임교사가 어떤 동료교

사를 만나는가는 거의 운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근무하는 학교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동료교사를 못 만나는 임교사들은 비공식 인 교사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하는데 각 학교별로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

에 같은 지역, 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교사들의 조언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교사가 발령난 1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수연수에 공식 으

로 임교사의 어려움을 나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마련된다면 임교사에게 

정서 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둘째, 학교 내에서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수석교사를 심으

로 신규교사와 멘토링을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서울에 한해서 살펴보면 임

교사를 도울 수 있는 수석교사의 수가 신규발령이 나는 학교 수에 비하면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인 면에서 임교사를 도울 수 있는 수석교사의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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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은 임교사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실 으로 수석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임

교사의 수에 비하여 수석교사의 도움을 받는 임교사의 수는 다고 볼 수 있다

(김종미, 2009;. 정하나·홍원표, 2016; 박주희·홍원표, 2018). 따라서 신규교사가 발

령나는 각 단 학교는 단 학교에서 임교사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하다고 볼 수 있다. 학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업무가 많고 은 구성원으

로 학교가 바쁘게 운 되기 때문에 임교사를 멘토링 할 여유가 없으며, 학 규

모가 큰 학교는 개인주의문화로 인하여 임교사 스스로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실을 고려하여 학 규모가 작은 학교에는 업무 분

장에 임교사 멘토링을 포함시켜 임교사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다면, 임교

사가 학교에 정 인 인식을 가지고 응하고 도움이 될 것이다. , 학 규모가 

큰 학교에서 한 교원학습공동체와 같은 교사조직을 활용하여 임교사와 교류

를 늘려 개인주의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임교사를 학교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거

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교육지원청에서는 임교사에 한 질 연구를 지속 으로 진행하여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임교사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연

구마다 다르지만 부분 임교사는 5년 미만으로 정의된다. 교사의 체 생애주

기에서 볼때, 5년은 결코 은 햇수가 아니며, 이 5년간의 경험이 어떻게 되느냐

에 따라서 한 교사의 교직생애의 향방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언이 아니

다. 따라서 임교사의 학교문화 응기간을 이게 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도움

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한 명의 좋은 교사를 배출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 교육지

원청의 소 한 인  자원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임교사에 

한 질 연구를 지속 으로 진행하고, 그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임교사의 

응을 도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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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A  C a s e  S t u d y  o n  t h e  H u m a n  R e l a t i o n  D i f f i c u l t i e s  o f  

E l e m e n t a r y  S c h o o l  B e g i n n i n g  T e a c h e r s  a n d  t h e  R e s o l u t i o n  

S t r a t e g y  i n  t h e  S c h o o l

S u n  s u k  J e o n

S e o u l  Y a n g m o k  E l e m e n t a r y  S c h o o 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beginning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 as they experience the lifecycle of teachers, to analyze and

comprehend the difficulties of these teachers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and to 

propose a resolution strategy. The study is intended to assist beginning teachers 

in adapting well to their work and profession as teacher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growth in quality of education; it is also intended to prepare beginning 

teachers to utilize their time in elementary school as a period of self-improvement 

to become proficient teachers. The difficulties in human relations that beginning 

teachers experience in school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categories: relations 

with administrators and fellow teachers, relations with parents of students, and 

relations with students. The standardized and uniform culture of a school and the 

administrators and fellow workers imposing such a culture are the reason for the 

difficulties that beginning teachers face, and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fellow 

teachers the beginning teachers will encounter in their first school exerts a serious 

influence on the growth of these teachers, who have just begun their career in 

education. Furthermore, the lack of skills to discipline students eventually leads 

beginning teachers to face difficulties in controlling students in the classroom, and 

the process of encountering and resolving various classroom problems contributes 

to the growth of teachers’ proficiency. Moreover, the attitude of students’ parents 

who behave toward them as novice teachers serves as the reason for beginning 

teachers to lose their confidence or face difficulties in their careers, and exert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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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n student counseling and guidance. The resolution strategy that 

beginning teachers apply as they encounter such problems with the entities in the 

educational field is as follows: imitation, listening, and accepting the thoughts and 

to renounce. To resolve the difficulties that beginning teachers experience, it is 

necessary to allocate space and time to discuss their difficulties and possible plans 

for resolution during the beginning teachers’ training period and initiate a 

mentoring system in schools. Lastly, it is necessary that the offices of education 

continuously conduct qualitative research on beginning teachers and publish 

casebooks on such studies.

Key words : newly appointed teacher, fellow teacher, student, school parent, resolu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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